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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신》 창간호 표지. '무대(Scene)'에서 '튀어나온(Ob-)' 
것들이라는 컨셉에 화답하는 디자인. 책의 중심인 텍스트가 
탈출해 버린 빈공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지난 달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필자들이 모여 
비정기 간행물 《옵.신》 창간호를 출간했다. 창간호의 편집위원은 
김남수(무용평론가, 국립극단 연구원), 김성희(계원예대 교수, 
페스티벌봄 디렉터), 김해주(국립극단 연구원), 서현석(연세대 
교수, 작가). 디자인은 ‘슬기와 민’이 맡았다. 《옵.신》은 1년에 
1~2회 출간될 계획이며, 매호마다 편집위원과 운영위원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성 기획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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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신》은 탈장르적 통섭적 다원적 예술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종횡 무진하는, 자유롭고 광범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옵.신’은‘외설적인’이라는 뜻의 ‘Obscene’을 해체한 것으로 
‘무대(Scene)’에서 ‘튀어나온(Ob)’것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무대는 통상적 의미의 극장뿐 아니라, 특정 예술 장르를 넘어서는 
확장된 영역까지 지칭한다. 《옵.신》은 이렇게 연극 영상 무용 
퍼포먼스 등 몸 혹은 무대와 관련된 예술작품을 비롯해 관습적 
문법을 뛰어 넘는 사물, 사건, 현상 등을 자유롭게 다룬다.

윌리엄 포사이스 <흩어진 군중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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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에 르 루아 <미완성의 자아> 2004 (Photo: Katrin Schoof)

또 다른 키워드는 예술적 체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장치’이다. 대형컨테이너 선이라는 기계적 장치를 다룬 
김영준을 비롯하여 퍼포먼스에서의 신체와 장치, 무대 등을 
주제로 한 윌리엄 포사이스, 보야나 스베지크, 보야나 바우에르의 
글들이 수록됐다. 또한 죽은 자의 이름과 타인의 신체를 빌려 
활동하는 노마 진 인터뷰, 차학경의 비디오-텍스트 작품 <Ex-
ilée>를 분석한 서현석의 글 등을 통해 작가들이 담론적 장치를 
어떻게 배반하거나 이용하는지 보여 준다.

편집위원들은 《옵.신》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야기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다음호는 잡지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예술의 다변화에 대응해 예술을 읽는 방법, 
혹은 예술을 보여 주는 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실험을 꾀하고 있는 
《옵.신》이 예술계에서 계속해서 참신하고 뜨거운 화학 반응을 
유도해내길 기대한다.  

구입문의 obscene000@gmail.com(mailto:ob-
scene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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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북소사이어티에서 있었던 <에디터스토크> 장면. 왼쪽부터 김해주 김성희 서현석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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